
차기 사장 선거 관련 행보들을 강력히 비판한다

내년 4월 차기 사장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과열되고 있다. 특히 사내 주요 사장 선거 출마 희
망자들의 도를 넘는 행태들이 사내외 구성원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 오죽하면 CBS 
재단이사장이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하겠는가?

이미 회사는 사장 출마를 희망하는 간부들 사이에 서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벌이는 설전으
로 올 상반기 인사에서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전·현직 간부들은 근무시간에 이사들을 찾
아다니는 일이 다반사였고, 실본부장들과 관련한 헛소문까지 동원해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했
다. 심지어 선거 때문에 현업자들을 압박한다는 소문뿐 아니라 사장 선거에 나서면서 명예퇴
직을 원한다는 이들까지 등장했었다 하니, 이것이 정말 정상 조직의 상태인지 묻고 싶다. 코
로나 위기 속 ‘생존경영’을 고민할 시기에 사장 꿈에 부푼 선배들의 행태에 기가 찰뿐이다. 

회사는 왜 이런 행태들을 방치하는가? 이에 노조는 사장 선거를 넉 달 앞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후보자들의 선거관련 움직임들을 적극 감시할 것을 천명한다. 

첫째, 금권선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앞장서겠다. 사장 선거 국면마다 후보자들이 이
사들에게 선물 공세 혹은 돈을 쓴다는 흉흉한 소문들이 있어 왔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는 
는 물론 이사회 구성원에게도 적용되는 선거윤리강령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노조는 진정 
좌시하지 않겠다. 해당 후보들의 행태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내외에 고발하고 알릴 것이다. 

둘째, 2021년 사장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을 비교 검증하겠다. CBS 사장 후보들은 특정 교단
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CBS 미래를 위한 정책 논의의 주인공들이 돼야 한다. 주요 직원들
에게 밥이나 사서 환심을 사려 할 게 아니라, 엄중한 시기 CBS 생존을 위한 당신의 미래 콘
텐츠 비전과 실행 계획이 무엇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단 이사회에 공정하고 면밀한 후보 검증에 따른 투표를 공식 요구할 것이다. 지난 
2015년 선거에서는 자칭 특정 교단의 후보가 등장해 정책과 인물 검증이 실종되고, 교단 표 
몰아주기 등 폐해가 극심했다. 그러나 노조는 2020년 현 재단이사회의 건강성을 믿는다. 내년 
선거에서는 진실로 CBS를 이끌 리더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투표해 주실 것을 
재단이사회에 강력히 호소할 것이다. 

요컨대, 노조는 사장 선거의 계절을 맞아 회사는 물론 이사회와 직원들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더욱 엄중히 바라보겠다. 회사 또한 사장 출마 희망자들의 근무 기강을 제대로 잡아 
현 사장 임기 종료 시까지 책임 윤리 경영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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